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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학 기술인을 발굴하고 우대함으

로써 기술 문화의 확산과 국가

경제 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제정한 상으로 공학 분야

에서는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

고 있다. 그는 각계 저명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들로부터 경영

기술 및 IT 기술을 건설 기술과

접목시키는 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한 성과를 인정받아 다른 분

야의 우수 공학인들을 누르고 수

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동안 젊은공학인상은 이민화, 안철수 씨

등 벤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학인들이 주

로 수상해 왔다. 따라서, 이태식 교수의 이

번 수상은 건설 기술이 국가 과학 분야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태식 교수도 “젊은공학인상은 저 자

신의 영광은 물론 건설 기술인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최선

을 다해 온 200만 건설 기술인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은 공학 분야의 기술 발전에 있

어 항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

나, 이러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건설 기술은

실용 기술의 속성상 시대를 앞서가고 기술

발전을 선도하기보다는 다른 첨단 분야에서

개발되고 검증된 신기술을 도입하여 실용화

하고 운용하는 역할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

어 기술적 위상에서 항상 상대적으로 저평

가됐었다. 그런 점에서 이태식 교수의 젊은

공학인상 수상은 저평가돼 왔던 건설 기술

이 국가 과학 기술의 주요한 축임을 비건설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인

셈이다. 더욱이 그의 이번 수상은 우리나라

과학 기술 R&D 예산 6조 5 , 0 0 0억원 가운

데 600억원에 불과한 건설 R&D 예산이 앞

으로 크게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이태식 교수는 현재 과학기술부의 국가지

정 연구실로 선정된 ‘ e - C o n s t r u c t i o n

L a b’에서 건설 사업의 지식 경영을 위한

연구 네트워크(VERN)를 의욕적으로 연구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구된 건설 경

영 및 기술 정보를 국내외 건설 단체 및 대

학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인터넷으로 제공하

고 있다. 50회를 끝으로 폐간된 CNR이 웹

매거진으로 부활한 것이다.  이태식 교수는

“인터넷 기반의 VERN을 이용한 무선 통신

시스템의 구현이 향후 건설산업의 정보화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새로운 비즈니

스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식 한양대 교수는 건설 분야에서 누

구나 아는 ‘스타 교수’이다. 그는 활

발한 학술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52편의 국

내 논문을 발표하였고, 국외 학술지에도 19

편을 발표하였다. 이 외에도 그는 종종 TV

토론 및 일간지 기고 등을 통해 건설 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수년 전에는 업계 전문가

들과 함께 격주간 전문 잡지인 「건설리뷰

(CNR)」를 창간해 편집인으로 활동하면서

건설 문화를 확립하는 한편 과학적 경영 및

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태식 교수는 1994년 한양대에 부임하여

국내 토목공학 부문 최초로 건설 경영 분야

를 학문적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정부 정책

분야에도 깊이 관여해 건설사업관리제도가

건교부의 법률 제정으로 제도화되도록 유도

하였다. 특히, 건설 관련 연구 논문과 사업

관리 실적이 인정되어 교육부가 실시하는

BK21 사업의 과학 기술 건설 분야의 참여

대학 단장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한양대는 50명의 건설 분야 대학원생과 신

진 박사(po s t  Doc)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국제적으로도 유명

인사이다. 19 9 3년에는 왕성한 연구 활동을

인정받아 미국 위스콘신대 150주년 기념 자

랑스러운 동창인상을 받기도 하였다. 올해에

는 미국 토목학회의 국제 컨퍼런스 조직위

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런 그가 이달 초 건설 공학 기술인으로

서는 처음으로 제6회 젊은공학인상을 수상

하였다. 이 상은 한국공학한림원이 우수 공 이형우·기자·hwle e@ce r i k . r e . k r정숙진·기자

“건설 기술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를”
이태식 한양대 토목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제6회 한국공학한림원 젊은공학인상 수상


